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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처, 감사와 격려의 마음으로 치유하세요
- 국민들의 ‘긴급마음문자’를 삼성역 일대 대형 전광판에 실감콘텐츠로 송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긴급마음문자’ 

캠페인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온 우리 이웃에게 남긴 감사와 응원의 문자를 3차원 실감형 영상

으로 제작해 12월 27일(월)부터 내년 1월 23일(일)까지 서울 삼성역(코엑스 

광장) 일대 대형 옥외전광판에 송출한다. 이 캠페인은 그동안 긴급 재난 

문자에 마음 졸여 온 국민들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재난 소식이 

아닌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 영상은 아나몰픽* 기법을 활용해 영상 속 물체가 전광판 

밖으로 튀어 나올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화면에 문자 창이 울리면 

국민들이 서로에게 전하는 위로와 격려의 문자가 풍선으로 형상화되어 

날아간다. 

  * 아나몰픽: 각도에 따른 착시효과로 입체감을 극대화해 표현하는 기법

  문체부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지난 12월 1일(수)부터 22일(수)까지 ‘방역 

의료진’, ‘소상공인’, ‘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우리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문자를 온라인으로 남기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부 문자를 

선정해 캠페인 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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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역 일대 건물과 전광판 관리업체 협업으로 매일 3회씩 옥외전광판 5대

에서 캠페인 영상 동시 송출

  아울러 이번 캠페인 영상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캠페인 기간 동안

(’21. 12. 27.~’22. 1. 23.), 하루에 3번씩 삼성역 일대 옥외전광판 5대에 

동시 송출한다. 전광판 여러 대에서 동시에 영상이 노출되는 사례는 흔치 

않은데 코엑스 광장 일대 건물과 전광판 시설 등을 관리 운영하는 ‘더블유티씨

서울’과 ‘씨제이씨지브이’, ‘중앙일보’, ‘메가박스’,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이 

이번 캠페인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전광판 송출(12. 27.) 이후 누리소통망(SNS) ‘긴급

마음문자’(https://instagram.com/warm.message.2021, https://www.face

book.com/warm.message.202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 김현기 실장은 “디지털 매체들이 개인 취향에 따른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중을 상대로 하는 전광판의 경우 

오히려 공공캠페인의 효과적인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캠페인이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캠페인 화면 송출(안)과 온라인 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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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화면 송출(안)과 온라인 행사 포스터

□ 화면 송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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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행사 포스터


